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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새 세 

계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롬 

12:2).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그리 
스도인의 삶(엠 4:21~24)은 앞으 

로 다가올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 

는 삶이다. 점점 밤은 깊어가고 낮 

이 가까이 온다(롬 13:11). 이 세상 

이 계속되는 동안 밤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환점이 왔다. 예수 

님은 새벽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녹 1:78). 물론 옛 세계 이 세상은 아직 다 지나가 

지 않았으나 빠르게 새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 

상 어두움에속하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어둠 

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고한다. 어툼의 일은 육체의 일이다(갈 

5:19~21). 이것틀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 

어야 한다(롬 13:12,14).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벗겨지고 새 세계에 속한 것들을 

입어야 한다(갈 3:27). 그리스도인은 한때 육신에 살던 자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갈 2:20).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권고를 종합하여 한 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한다. 바울의 윤리(롬 12~13장)는 마음의 윤리다. 바울은 마음과 

행동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몸을 하나 

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했던 것이다(롬 12:1~2). 바울의 윤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의 분류 안에서 표현될 수가없다. 즉 바울에게는 도덕적인 원 

칙 의무 또는 가장 선한 것들과 같은 원칙이 없다. 가장 원칙에 가깝게 느껴지는 

말씀조차도 도덕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벌 4:8). 바울의 윤리관은 그 근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의 윤리관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 으로 시작한다. 물 

론 책임을 언급한다(롬 1:14). 법에 대한 이러한 그의 태도가 바울의 윤리를 의무 

의 윤리로 이해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롬 13 : 7~8， 15:1). 

바울의 윤리는 사회적 윤리다.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하나하나 고립된 개 

인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요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은 

개인 하나하나를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로 생각한다(엠 

5:15~16). 바울의 윤리는 통일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 

기체 안에 있는 각 지체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는 것이 이것 

을 증거한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는 서로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전 12:27~28). 바른 윤리적인 행위에는 항상 보상이 기대된다. 그러 

나 바울의 윤리에는 받을 만한 보상이 없다. 바울의 윤리는 섬기는 것뿐이다. 바 

울의 윤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 

워진 자의 윤리적인 삶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새 세대의 윤리다(고후 

5:16~19).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대조적인 두 세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 

다. 그러므로 바울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윤리이며 사랑의 윤리다. 그리스도가 중 

심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음을 위해서만이 아니 

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 사량을 첫째로 꼽는다. 

그 이유는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를 매는 줄로써 각 지체로 서로 몹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은 낮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다. 즉 새 세계에 합당한 행함이다(롬 13:13~1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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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SAFELY IN JESUS 
(6)Therefore as you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까aving been firmly rooted 

and now being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your faith, just as you were instructed, 
and overjlowing with gratitude . ... (삐'Let no one keep defrauding you of your prize by delighting in self-abasement 
and the worship of the angels, taking his stand on visions he has seeκ injlated without cause by his jleshly mind, 

(I9)and not holding fast to the head, from whom the entire boψ) being supplied and held together by the joints 
and ligaments, grows with a growth which is from God. (Colossians 2:6-19) 

N o one can argue that we are living in a dangerous world . Pa비 wrote 

to the Colossian church people because he was concerned about the 

many enticements to sins and errors that were weakening their faith . He 

wanted them to be aware and be caref비 of false teachers, legalism, and 

especially prid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avenues which the devil uses 

to confuse, misguide, and destroy the Christian walk. The world at large is 

filled with earthly truths that deceive you. Even within our churches today 

there are pastors deceiving Christians in so many different ways. Jesus is 

the only source who can disclose the secrets of God and the mysteries of 

life , which we need not only to live in this unsafe world , but more 

importantly we need to attain heavenly life. In Jesus we have everything 

we need “ that their hearts may be encouraged, having been knit together 

in love, and attaining to all the wealth that comes from the f비 1 assurance 

of understanding, resulting in a true knowledge of God’s myste미， that is, 

Christ Himself,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Col. 2:2-3). As Christians, we can safely walk in Jesus. He 

provides all the heavenly mysteries needed to securely guide us home. 

Therefore, we need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our calling 

We need to walk as we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 "Therefore 

as you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 so walk in Him"(Col. 2’ 6) 

Who is the Lord in your life? For most people, it is themselves. Their 

questionings of why this or why that and thinking reveal that they’re In 

charge. Jesus is the boss! If you want Him to be the boss of your life, then 

you have to be born again. Jesus said. "Truly, truly, 1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Jn. 3:3). Born-again 

Christians are new creatures “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 17). Born agaiñ Christians are new creatures in whom Christ reigns , 

not themselves. Paul said. “ 1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1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1 now live in the 

flesh 1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Gal. 2:20) . Born again Christians appreciate God's love because 

they experience it firsthand. Honestly, you can ’t appreciate God’s love if 

you don’t feel it. You can ’t take sin seriously until you see it through God's 

eyes. Do you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sin? Do you sense the 

presence of Christ in your heart? Do you truly appreciate God's love? Are 

you truly dedicated and serious about your fai 

are ungodly. There are also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at draw 

their meaning from the Word, but are worldly. The consequence is also 

deceiving beliefs that sound good but are ungodly. In Christ we find what 

we need by faith . In Christ we find what we need in God's Word, not in 

the world . 

We need to walk refreshed in Christ Jesus the Lord . "and established in 

your faith , just as you were instructed"(Col. 2:7). The old and certain truth 

about Christ keeps refreshing you over and over again . “ and in Him you 

have been made complete , and He is the head over all rule and 

authority" (Col. 2: 1 이 You are complete in Christ! Believe it! Walk like it! 

Jesus is more powerf비 than our enemy. He is worth more than anything 

of earthly value. We are made alive in Him. We have been forgiven our 

sins. "When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 He made you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us all 

our transgressions, having canceled out the certificate of debt consisting 

of decrees against us, which was hostile to us; and He has taken it out of 

the way, having nailed it to the cross . When He had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display of them, having triumphed over 

them through Him"(Col. 2:13-15) . Can you bel ieve it? There is no religious 

ritual or spiritual rival more powerful than Jesus Christ. Satan and all his 

demons have been defeated. The debt of all your sins under God's law is 

paid in f비 1 through your faith in Jesus. We can walk in Jesus with bold 

confidence. He alone has the power to give us the strength and energy we 

need to live the Christian life. In Him alone we can be refreshed for 

eternlty. 

We need to walk rejoicing in Christ Jesus the Lord. “ and overflowing 

with gratitude"(Col . 2:7). If we really concentrate on our walk in Jesus, we 

get stronger, more appreciative, and happier as the years roll on . A special 

pleasure overcomes your being when you walk in Jesus. Do you accept 

that you have been saved by God's grace and not by God’s law? Are you 

thankful for it? Does your heart abound with joy? Then always rejoice in 

our victorious Lord and avoid those who do not “ Therefore no one is to 

act as your judge in regard to food or drink or in respect to a festival or a 

new moon or a Sabbath day - things which are a mere shadow of what is 

to come; but the substance belongs to Christ. Let no one keep defrauding 

you of your prize by delighting in self-abasement and the worship of the 

angels, taking his stand on visions he has seen, infla 



저1 1109호 주깐충현 2010년 8월 1 일 @ 

예수님 얀어l서 안천tJt게l 샤는 것 
(6)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념치게 하라 … (뻐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19)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6"'19) 갱생관목사 

o 리가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 , 다. 바울은 죄로 이끄는 많은 유혹들과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 
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펀지를 썼습니다. 비울은 그들이 거 

짓 교사들과 율법주의， 그리고 특히 교만에 대해 경계하고 주의하기를 원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꿀며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 옹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속이는 세속적인 진리들로 가득합 

니다. 심지어 오늘날교회 안에서조차수많은방법으로그리스도인들을속이는사역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과」삶의 신비들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얻기 위해 참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펼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 

습니다. “이는 그들로 미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2:2~3) .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 

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데 필요한 천국 

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가야합니다. 

다. 또한 말씀에서 의미를 찾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 

다. 이것 역시 듣기에는 좋지만 진실 되지 않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 

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펼요한 것을 얻습니다. 

십자가의길을결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골 2: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진리는 여러분을 거듭 

거듭 계속해서 새홉게 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 

와 권세의 머리시라"(골 2:10).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것을 믿으 
십시오! 그렇게 살아 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보다 훨씬 강한 분입니다. 주님 

은세상의 어떤 것보다더 귀한분이십니다. 우리는그분안에서 새로운삶을얻었습 

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댔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λl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 2 :13~15).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결으라 한 종교 의식이나 영적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은 이미 패배했습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로서 실F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골 2:6).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 

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 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 

한그들의 질문과사고방식은그들이 자신의 삶을주관하고 있음을보여 줍니다. 예 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영원한존재로새롭게 태어날수있습니다. 

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면 여러분 

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리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거듭난 그리스도인 

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바울은 고백 

했습니다. ‘패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시는 것 

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은 나를 사령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사는 것이라"(갈 2:2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직접 

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사랑 

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기 전까지 여러분은 죄 

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 

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 

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헌신적이고 진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 

약그렇다면 여러분은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놀라운지 느껄 수 있을것입니다. 그 

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눈을 두지 마삽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 

각하지 말라!' (-골 3:1~2). 영의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믿 

음으로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골 2:7). 그리스도인은 뿌리를 깊게 뻗어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06'을 섭취하며 성장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 

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 

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 2:8~9). 말 

씀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꿀어내려는r책들과 테이프， 세미나가 셀 수 없이 많 

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된 철학으로，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믿음과는 거리가 법니 

감사하며 결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f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7). 만일 우리가 정말로 옹 마음을 다해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면， 해가 거듭될 

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감사하며 ，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특별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히십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 

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기쁨으로 고동칩니까? 그렇다면 승리하신 우리 주 안에 

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들을 피하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 

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 

사 숭배를 이유로 너회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 2:16~1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기 

억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의 돗이니라"(살전 5:1에. 비울은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 

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1).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의 

미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 

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주를찬양하고경배해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사랑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걸어가겠습니깨 그렇다면 예수 

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 

음 깊이 쁜리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흔이 그분의 입재를 통해 새롭게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마십 

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전 선택의 자유를 자신을 좀 내버려 두라는 핑계거리로 악용 

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말은 결국 파멸로 이꿀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 

혜는 여러분의 모든 펼요를 채울 만큼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 

이라는 위험한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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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의 같이 우리는베드로 세례요한 도마그리고가훗유다와종교지도자들처럼 자신이 

부인을 예언하셨다(막 14:3이. 그러나 베드로는 옳다는 일에 반응하며 이것은 곧 신앙이 되어 최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어버린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옳다고 믿고 반응히는 그것은 자람의 일’ 이다(막 8:31~33). 

거라고 힘주어서 대답했다. ‘꽤가 주와 함께 죽 

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우리의 반응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왜 그런가? 죄의 본성을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막 14:31. cf. 마 26:35).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반응은 항상 십자가가 아닌 명예와 존경을 얻는 데 있기 때문이 

반응(respons밍이 무엇인가? 작용(말)이나 자극(환경)에 의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현 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반응하지 절대로 예수님이 원 

상이며 이것은 곧 책임(respons핀파보)으로 이어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에 즉 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이다. 신자의 길은 십자 

각적인반응을보였다. 이것은베드로자신이 가장적절하다고믿는생각이었다. 그 가의 길이다. 이 말은환난과핍박이 반드시 따른다는의미다(고후 7:3). 그런데 우 

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베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반응 이면에 인간 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각오한다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 

의 외식과 위선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 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각오가 아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 

응하는방식으로나타난다. 결국겉으로만참진리를위한다고말할뿐실상은상황 는죄인입니다”의 참된 회개와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꾀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주 

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인다. 이것이 문제다. 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덤후 2:11).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그리스도 안에 거히는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다(고전 15:31 ; 고후 5:1η.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정도로 신실한 종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 

이 어려워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 베드로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인간중심적 반응 

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 11:3). 이었다. 특히 베드로와 함께 죽음을 각오했던 제자들의 반응의 결과는 무엇인개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의심히는 세례 요한의 반응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막 14:5이. 멋지게 보인 베드로의 반응은 

제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7짜’(요 11:16)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그 결말은 참담했다. 이것이 연익댄 우리의 모습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했고， 예수님의 부활 이다. 아니，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제자들보다 더 연약하고， 더 악한반응을보일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한였다(요 20:25). 종교지도자들은 놀라운 말씀을 가르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얄은 경험과 지식 

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히는지 이 권위 을 앞세운 세상적인 반응을 반복하며 범죄하지 말자. 단순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 

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밀F하라!'(녹 20:2). 자신과 비교해볼 때 제대로 교육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의 뭇을 따라 길 잃 

을 받지 못했던 시골출신의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종교지도자들은 용납하 은 양 찾으리다 아멘. 

지 못했던 것이다. 기훗 유다의 반응은 양심에 따른 자살이었다(마 27:3~5). 이와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α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잭임은 

성도는음행이나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말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엠 5:3).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를 충족할 수 없다(마 5:20,48) , 성도의 책임 

은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엠 5:8~1O). 성도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책임을 다할 수 있다(요일 2: 15~16).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 

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순종해야한다 . 

• 적그리스도인이 성도를 핍박한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적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받는다(계 13:7). 이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히는 말씀으로써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잔치는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거절하였다(녹 14:15~17). 물론 이유 있는 거절이었다(녹 종말에 적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의 대기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계 

14: 18~20).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복음보다 성공적인 삶이 더 중요한 우리도 16:6).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우리가 과연 성도인가? 성도에게 

는 참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통치하신다 

는 욕심과 불평으로 가득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성도는 누구인가? 최후 승리는 성도에게 돌아간다(유 :14 ; 계 19:11). ‘피 뿌린 옷’ (계 19:13) 즉， 보 

혈의 옷을 입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 

• 바율은 성도들에게 펀지하였다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옥중에서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였다. ‘하나님의 뭇으로 말미암아 19:16). 더 나아가 성도에게 놀라운 일이 약속되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펀지하노니"(엘 1:1).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을 정도 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 

로 당시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고 리라!' (계 20:6). 

있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하나님의 

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들의 ‘성도됨’ 이었다(엠 1: 2). 그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성도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 

래서 바울은 그들의 환난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장차 받을 지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야만 한다. 이 ‘십자가 복음’ 을 증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을 소망하며 찬송하였다(엠 1: 3~6). 이미 영원히 죽었 하고 있는7r? 혹시 부와 권력， 명예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 

던 죄인들의 죄를 ‘예수의 피’ 로 속량하셨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사실 며 은총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죄인이다(롬 3:23). 죄인에게 펼요 

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켰다(엠 1: 7~10). 한때 바울은 예수 믿는 성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적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 

도들을 모질게 핍박하였지만 이제 그 자신이 성도가 되어서 참 성도의 길에 대해서 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한 걸음을 내딛자. ‘나를 내려놓은 믿음의 삶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행 26:10 ; 셉 4:12 ; 롬 12:13). 있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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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뜻하지 않은 일로 은혀l를 받게 아시고 우리를 놀라게 아실 때가 많다. 

우리 섣교팀을 멸리 암양웅연농원까지 인도아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 

아섰다 많은 몽사의 손길이 멸요안 농원에서 임을 모아 몽사아며 우리 팀을 

하냐로 뭉치게 해 주섰고， 사랑으로 하냐 되게 하섰다 (뀐윤숙 집.J.f) 

세사 거저 여려 모두 내려논고 “나마다 마으으 가이아여 서저에 모이기르 01μ 
。..， 。 口 I ----, 1-. '0....... 2 口 2E 'OL"-- ' -' 20 -

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염쓰는"(앵 2: 니 b ) 자기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번 

암양중연농원에서 영성운련을 하며 정염했다. 팀원들이 선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농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수얀 밍음을 보았다 

(신재잉 gf수:JAf) 

• 쇠약안 육신을 이끌고 이번 암앙에서의 팀운련에 앙류아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팀원들과 허물없이 아룻밤을 지내며 이제 우리 선교팀이 복음 안에서 하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아였다 l진정으로 내 사모아는 주님， 이 밤을 주심을 감 

사아냐이다회급증 g사) 

• 주 아냐님 지으신 세계 이처럼 아름당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선 

교의 도구로 세입 주심에 감사아며 훈련에 삼석였다 이번 암양에서의 운련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와 생각대로 아는 선교가 아닌， 성명 아냐님이 암께 아시는 

선교야말로 진성안 선교임을 기도아며 께달았다. (이정차 :J.<f) 

•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다 . 농원에 띠어난 이름 모를 식 

물들과 냐눈 속삭임의 시간도 삼 좋았다 . 2000년 선 ， 산 상에서 복음을 선아 

고 계신 예수님(마 5장)을 만난 느낌이다 t휴용외 :JAf) 

• 지금은 내 삶에서 죄고의 순간이다， 이 은예를 이전의 냐와 같은 사람들에게 

선아고 싶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쨌고 기쁨으로 문련에 암께 삼여였다 . 

r웅크얘르땐， 용골) 

• 농원에서 도작예배를 드린 우 남자 팀원들은 개울물 막기 작업에 ， 여자 팀원들 

은 숙소동 주변에 냐텅구는 돌무더기를 안 쪽으로 옮기는 작엽을 쨌다 산 좋 

고， 물 맑고， 공7 1 종은 웰빙의 처소 중연농원에서 주님이 주신 육신의 임을 염 

껏 발위아며 노동의 삼 -맛을 느꼈다. 주님께서 염에 계시고 ， 호박 고구마가 물 

겨치며 ， 아냐니의 으어|로 셋기 녀치느 아로다로하 도라지 꼭이 마바아 이쿠이 
。 o . L 2 -, 2 -, L ------. • .:::l • L 2 L • ^ 

선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쨌다 산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성말 궈웅안 팀 

훈련을 이곳 암양 땅에서 알 수 있음을 다시 안 번 감사드린다 . (팎해얀수짚.J.f) 

이번 주에 졸블에~I는 선교팀 (1 6JH 팀) 
기 간 팀 팀장 기 간 팀 

8월 2일(월) - 8월 7일(토) 중등부 4팀 이정연 8월 3일(화) - 8월 11 일(수) 2교구 2팀 

8월 2일(월) - 8월 7일(토) 동 zEzT닙 니 "E디| 정혜진 8월 3일(화) - 8월 11 일(수) 10교구 2팀 

8월 2일(월) - 8월 7일(토) 중등부 6팀 현준봉 8월 3일(화) - 8월 11 일(수) 17교구 3팀 

8월 2일(월) - 8월 7일(토) 고등부 3팀 홍순길 8월 3일(화) - 8월 11 일(수) 22교구 1 팀 

8월 2일(월) - 8월 7일(토) 고등부 4팀 김영환 8월 4일(수) - 8월 12일(목) 5교구 3팀 

8월 2일(월) - 8월 7일(토) 청년 1부 3팀 닙:!{g~ 8월 5일(목) - 8월 1 3일(금) 7교구 3팀 

8월 2일(월) - 8월 10일(화) 대학부 3팀 권영일 8월 6일(금) -8월 14일(토) 청년 1부 4팀 

8월 2일(월) - 8월 10일(화) 11 교구 3팀 -太ι-여o천'" 8월 6일(금)-8월 14일(토) 9교구 2팀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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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열기! 선교특별기도회 

선교특별기도외란 결단의 시간이다 

2μ1 ， 많은 선교 팀을 따승얀 금요 

ff앙짚획가 필나고 잡으로 돌아가슨 

대tl 제l교육관 μ01호로 밥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앙안 

그곳은 선교특열기도회의 자리였다 

선교를 워얘 기도에 암쓰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인 선교특몇기도획는 치 

단 b월부터 시장되어 8월 13 얄까지 

계송될 예정이다. 선교특별기도획의 

연장은 뜨거움l 그 자체였다. 

8임 서교르 주비아느 춧에 이느데 아냐니께서 기도아라고 아시느 거 가아 매추 차서아고 이 
。 M L " "O" '- ， -'----，~ "L Á E' 디 「

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특멸기도외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영령을 되새기며 결탄하고 기 

도를 통애 다시 안 번 추닝을 잦는 시간입니다 우채상(:JAt， 22교구) 

선교특별기도외란 영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선교를 떠냐기 선에 꼭 삼석해야 안다고 해서 별 기대갑 없이 삼석쨌는데 녀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니차 심사를 완료하고 냐서 어|이애진 마음을 다시급 영적으로 다잡을 수 있 

었던 시 간으로 영적 각오와자세가 다져지는 기외가 된 기도외였습니다‘ 전치의r짙At， 2파듀j 

선교특별기도외란 마지막으로 추님께 인증을 받는 시간이다 

급요집외에서 따송을 받고 바로 삼석안 기도외 ， 이제는 ’정말 선교사구냐 1 아는 마음으로 

삼석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생각대로 아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아시는 모습대로 

선교에 임아여야 겠다고 생각였습니다 똥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선교가 되어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이연확(권.<t ， 24교구) 

마은 이가 선교의 연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따 

승아며 호내는 선교사’가 되 

겼l노라 다짐얀다. 하지Ef 선 

교사들을 뮤애， 그 땅의 영온 

들을 워해 g마나 기도하고 

았는가? 지금， 많은 선교팀 

이 곳곳에 나아가 복음전파에 

앙쓰고 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특별기도와의 

차리로 나아가 기도에 잉써야 

할것이다. 

선교특별 기도외 ' b월 니일 - 8월 13일 매주 금요잔양집외 우 

저1 1교육판 니01호 21:10-22 :00 

지난 주에 도착안 선교팀 (6개 팀) 

기 간 팀 팀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0일(화) - 7월 27일(화) 대학부 7팀 김영모 7월 20일(화) - 7월 28일(수) 대학부 6팀 이근우 

7월 20일(화) - 7월 28일(수) 대학부 4팀 류태준 7월 20일(화) - 7월 28일(수) 4교구 2팀 저'-'조o의i긍 

7월 20일(화) - 7월 28일(수) 대학부 5팀 김절남 7월 21 일(수) - 7월 29일(목) 20교구 2팀 강석화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1 5개 팀) 

기 간 팀 팀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6일(월) - 8월 3일(화) 2 1교구 3팀 임채봉 7월 29일(목) - 8월 6일(금) 15교구 2팀 바-，겨'-'인'" 

7월 27일(화) - 8월 4일(수) 1교구 1 팀 윤선한 7월 29일(목) - 8월 6일(금) 18교구 2팀 키며호E。금j 

7월 28일(수) - 8월 5일(목) 5교구 1 팀 최동식 7월 29일(목) - 8월 6일(금) 22교구 2팀 김재호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2교구 2팀 백재흥 7월 30일(금) - 8월 6일(금) 17교구 2팀 L口}동?ζ오;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 3교구 2팀 이상배 7월 30일(금) - 8월 7일(토) 16교구 2팀 닙-1 }A C43 ; EtE4 

7월 28일(수) - 8월 5일(목) 1 4교구 2팀 선명환 7월 30일(음) - 8월 7일(토) 16교구 3팀 김봉화 

7월 29일(목) - 8월 6일(금) 6교구 3팀 김현절 7월 30일(금) - 8월 7일(토) 24교구 3팀 정재영 

7월 29일(목) - 8월 6일(금) 10교구 3팀 장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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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과 나눔 

연약함을 긍훌히 여기서는 주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직분 임명을 받고 많이 두려워하며 걱정을 했습니 

다.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게 되리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모든 

면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있어야 할 

믿음 없음은 보지 못한 채， 외적인 조건만을 바라보며 마지못해 순종했습니 

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행해l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띔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 니에게 주님은 봐라， 내가 하지 않느냐? 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 

하느냐?"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 늘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다른 직분이 내게 주어지자 여전히 믿 

음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 

선 순위를 두지 못한 채 나의 방법대로 내가 좀더 편한 일， 내가 원하는 일들 

을 하기 바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던 이스 

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 

는 죄 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요하시고 충만하신 창조자 되신 주님 

께 피조물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자의 작은 애씀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했습니다. 

입으로는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종을 감사한다고 찬St하며 내 자신을 부인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모든 삶 속에서의 모습은 결코 믿음과 결합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돌아서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 

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지어내l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순 

간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g띨을 덮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 

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가장 약 

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흘히 여기시는 주님，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곽숙딘(집사， 1 5교구) 

마라나타! 다시 오설 예수 그리스도 

날따랴째봐요요렇게~ 

온 마음으로 산앙아는 시 간을 통해서 대악부 

선제가 아냐 되어 아냐님께 영팡을 돌리는 은 

여|가 있었다. 서먹였던 선구들과도 율동파 산 

양을 통해 선애질 수 있었던 옹은 시간이었다 

( fJ)，f우영l 

진구라도 될 결 그랬어 ( 동기모임 ) 

동기들과 암께 오|간 판계에 대안 문제를 웅심 

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판련 말씀을 잦아 보았 

다 . 마태복음 1:1 말씀을 통애 그 애결색을 잦 

을 수 있었다. (이~f!) 

자!보랴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 밥이 되연서도 멈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냐도 그들처럼 되 

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들을 그령게 만드시 

고 빚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을 구아게 되 

었다 r박상준l 

서혀이 오서네 
。。

사도앵선에 대안 특강을 들으며 을어셨던 마음 

과 십령을 재성비발 수 있었다. 사도앵선이 비 

록 지금은 28장이지만 2q상， 30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냐도 그 앵전에 기록되는 추님 

의 자녁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깅태f!) 

작은예수 

오늘도 권사님이 찾아오셨다. 늘 지역 식구들을 위해 바쁘신 권사님이 오늘도 작 

은 예수가 되어 우리 집을 노크하신 것이다. 일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교회 출석 

이 힘들다는 아내의 말을 들은 터라 우리집을 마듣빼 두신 모St이다. 선물을 S얀에 

들고 아이를 찾으시지만 실은 아내를 찾으시는 것 같다. 아내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 

여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권사님의 기도와 보살핍은 한 생명이 다시금 불을 지피 

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한 생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아흔아흡 마리 양 

벌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찾아나섰던 주님 !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권사 

님을 기억하옵소서 !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막 
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한 생명을 돌보는 데 피곤치 않게 

도우소서 ! 오늘도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3:5)는 말씁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 

지난 7월 대학부의 여릎 수변회가 2박 3얄 얄정으호 기￡훤ofl.셔 옐혔다. 

‘다시 오질 예수 그리스도’(계 22:2이라는 주쩨로 옐린 대학부의 여릎수변화는 

푸쩍이나 뜨거꿨다. 은혜효 풍정했던 그들의 쟁쟁한 간증을 수련회 얄정에 따라 당었다. 

물드컵 

비록 물놀이에 가까웠지만 퀴즈를 통해서 알지 

모해더， 사도시겨으 서겨 마쓰 소에 어다느 사 
。 L 0 。

실 등을 알게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장진，g，) 

저녁집외(부용외) 

주님을 양안 섯사랑이 세상의 거신 따도로 의 

미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영온을 외복케 아 

신 퀴반 은혀1의 시간이었다. 이제 영원안 선국 

과 주를 양안 소망으로 매일 감사아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죄운얀l 

녀 왜 A~니 ? 

가상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냐님의 맞줌 

옷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아냐님의 맞움옷인 

우리가 아냐님과 하냐 되어야 진성안 아름다움 

과 완선맘을 드려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J태만) 

Praise the Lord 

주님은 추인 되심으로 산양 받기 원하섰다， 잔 

앙팀에서 솔로를 맡은 자매가 감기에 걸 려 목 

소리가 잘 냐오지 않는 상왕에서 기도하며 능 

력을 간구었을 때 ， 새 임을 주셔서 능이 감당알 

수 있게 하섰다 모든 잔양 팀원과 대악부 선체 

에게 큰 은혀|였다 (01안쓸l 

훌훌뀔 ‘이번 여름 수변외 어쨌냐요? ’ 
1 위. 기도원을 내려가서 변와된 삶을 살래요. 

2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싸로 만났어요 

3위 .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었어요 

2박 3일의 수련외를 마치고 연실로 돌아가 

는 대악부 지체들의 모습에서 육체의 피로가 

느껴졌다 . 하지만 기도원을 내혀가서 변와된 

삶을 살겠다고 결탄하는 그들은 마라나타! 다 

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의지하며 

담대01 나아가는， 새 임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용맹스려임진 기세 등등만 주님 의 군사가 틀림 

없었다 . “。|것들을 증언아신 이가 이르시되 내 

가 진실로 속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여 오시옵소서"(계 2r20). 

휘재 노하은， 박철호 기자 



(;) 2010년 8월 1 일 

모임 

1 권사3지회 기도회(3.7. 11 . 1 5.19.23교구) 

일시 3일(화) 10시 교회출발 

장소 :충현기도원 

2.정기당회 

일시 4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얼 씨| 

1 조창익 성도(조성수 집사의 부친 · 정미숙 집사의 

시부， 22교구 산본4구역)/7휠 23일 별세， 7월 26 
일장례 

2 오명룡 성도(오혁민 성도의 부진， 11교구 상겨14구 

역 , 오수민 집사의 부친 , 이미숙 집사 시부， 21 
교구) / 7월 25일 별세， 7월 28일 장례 

3.앙재영 은퇴집사(서옥재 은퇴권사의 남편 · 양효 

진 성도의 조부， 21교구 광명구역) / 7월 25일 별 

세 ， 7월 27일장례 

3 박말선 타교권사(정혜원 집사의 모친 손정익 집 
사의 장모， 21교구 광명구역)17월 26일 별세 ， 7 
월 28일장례 

부서 | 월시 

정년2부 1 8월 1 3일(글’‘14일(토) 
시링부 18월 14일(토) 
에바다부 18월 28'일(토J '싱인만 

날짜 예 배 설 교 

주간중현 

교피소식 

청년2부 초청윈도집외 일시 1얄오늘) 12:1(}‘ 1400 장소 저￠교육관 2층집회실 

앤드톨 여톨수련피 일시 9웰월"，1웹희) ‘ 장소 충현71도원 

흥펙 교외주변 천도 

일시 여전도회 11웬쉬구역징영성훈련후 남전표회 14일(토) 1400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징소 

낭전도화 1지회 301호 2지회 307.호 3지회 401호 4지회 407.호 

16교구 홍흥원 전도정외 일 시 15앞주웰 14lXl 징소 본댐흥버디니흘 

주일 4시 기도외 

일 시 매주일 100) 징 소 길렬리흘 

대 상 전교인 전도위원회 1지회 주력(1. 5. 913: 17.2따귀 선교위원회 선교준비팀 및 기도후원자 

션교 특톨기도외 

일 시 6월 4일~8월 1옐(매주 금요친썽집회 후 잉 1~22oo) 

징 소 재교육관 401호 대 상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기도후원자 기도동역자 

션피언어 혼런 

일시 D매주일 15lXl 

징소 재교육관 댔회버E냄 댔화없쇠 507.화몽골) 뼈회인되 댔화킴보디애 510회스리랑 f) 

2010년도 찌14자 악습 및 셰례식 

날찌 시간 학슴자 징소 세례지， 개증자， 입교자 장소 유아셰례자 장소 

l교시 기독론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8월 8일 15:00-15:50 (김근영옥사) %호 (정민권목씨 304호 

따음주일) 2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6:00-16:40 (김백안옥사) 3<1’호 (이재현옥샤) 304호 

l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유아세헤란? 교육관 

8월 15일 15:00-15:50 (박준식옥사) 309호 (이순식옥사) 304호 (김성헌목새 301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40 장소 장소 

8월 22일 
찬ε빼배 

성인학습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헐리흉) 

(주일) 오후씨 %분까지 입성 바링 서|례식 오후 2시 %분까지 업싱 아랑 

새벽기도회 (8/2- 8/ 8 ) 

예배 담당 (8/4- 8/ 8) 

사회 기도 차〕 야 。

짙웰 충현 기도으| 창 
“우리흩 사헝에 들께 하치 ut용사고” 

띠 2010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 22:20)를 소망하는 천국일문이 
되게하소서. 

a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 
하고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델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l-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 
(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ill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국일문(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 (1 ， 1. ])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 
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 
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 
랑괜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쟁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 2)가 되게 하소서. 

떼 띠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팀후 2:3)이 되게 하소서 

j 핸펼과뀔렌꿇← l 
률멜률픔랴훌씹l 

* ]동호대교잉횡 r *1 성수대교앵잉 
신논현역 • 

8/4 
수요 I 그리짚께서 0] 땅위에 성취하실 것(녹1:32-33) 김성관목사 키디그L여 o 정미순 어저께나 오늘이나(호산나 찬양대) 

수요 II 예수님의 제자(녹 14:25-35) 박지훈 목사 황의연 1 or1Eiτ/‘ 주께로 한 걸음씩(실로암 찬양대) 

8/6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김성헌 예루살렘 찬양대 / 중퉁부 중주 / 예본 중창단 

주일 I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시는 것(골 2:6-19) 김정훈 목사 장성원 권명옥 얘|배전 찬앙〉 

재은일혜온 

|.싫햄뺨 l생쐐F l 니 
r 

주일 II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골 2:6-19) 김익환 목사 김성헌 배춘식 오 신실하신 주 외 / 소프라노 김희영(가브라엘찬양대) 

8/8 
주일 m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골 2:6-19) 김성관 목사 유재진 정선현 고통의 맹에 벗으려고외 / 소프라노김희연(할렐루야찬양대) 

주일 W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골 2’6-19) 최생득 목사 이’스L신1 김구형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외 /아멘 남성중창단(지도’공병식) 

주일 V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시는 것(골 2‘(Ý-19) 유현철 목사 하종철 장철환A 예수따라가며 외 / 핸드벨 연주대(지휘. 김유경) 

주일찬양 기다리는 시므온(녹 2:25-32) 김성관 목사 H「1-즈 lLiA 「1 양숭찬 플룻 앙상블 / 가브라엘 찬양대 / 3교구 
에에란호 」번생역 

예배 및 집회 안내 (짧 02-552-8200)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 섬 기·는·분·들 ]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 오전 10:50 제 l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갈릴라훌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저11 2교육관 4충 

청년 l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장 소 

본당 

본당 

본당 

보」 단 u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차량 

오전 11 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1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 
어로동시통역됩니다 

Simuttan없JS translatioos in 택lisI1. Chinese. J뼈anese 
and 혀n Language are available at 뼈 E1even 0' ckJck 
wαship se에æ.and 앓 벼n뼈n. Chinese. Mα1QoIian . 
Russian. GaI끼bodian and 때ones떠n are 외so avai녕ble 
atthe OneO'cI∞kWαship service 

구분 시 간 :g ~ 

장 년 1 부 오후 12:30 지11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j 오후 1 :0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l 탁아부 (수)오전 10:30-12:00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명옥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김성헌 
기획위원 감시위원장 봉사위원 재정위원 지 2교구위원징 선교위원회 21교구 1교구 20교구 4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명성 김성호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박인기 
제2교육위원장 행정위원징 18교구징 외신부징 5교구징 10교구 15교구 7교구 24교구 어I~따부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양태선 
새7택등록실부징 제1교구장 건축위원 전도위원장 3교찜 8교구 중등부 2교구 주긴충전 17교구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유재진 유현철 이광현 이순식 이재현 
예배위원 대혁부징 동신부징 영이부징 9교구징 3교구 대혁부 16교구 18교구 6교구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노광헌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정민권 최성득 
16.교구징 딩회부서기 에뼈부징 행1부징 유지재딘이시 12교구 19교구 13교구 14교구 11교구 

노은영 류기명 문효식 박광식 박덕양 탁정헌 하종철 하형욱 황의연 
예배위원 14교구징 유이부징 초등1부장 시설영신부장 9교구 5교구 23교구 껑교구 

박상대 박성명 박홍규 배춘식 백봉선 
낌교구징 새기즉S육부징 옹A~위원징 용A~위원 재정위원 l 여전도사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신상수 안동현 강덕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재정위원 기획위원장 , 신교위원 19교구장 짧3부징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오순도 원웅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제1교구위원징 제1교뿜원장 진도위원 7뾰짧쐐 선교위원징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g교구 
유상태 윤석민 윤해균 이계인 이달옥 류진회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옥미자 
등에}부징 때배위원 고등부징 전도위원 유치부징 고등부 13교구 대학부 정년2부 9교구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이상해 이성섭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욱주 이향란 
중등부징 청년1부징 징년2부징 13교댐 봉A써원 6교구 m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이태식 이호일 임태주 장혜구 전은회 정원임 최문실 
6교구징 봉써원 선교위원 11교구장 기도원김 17교구 19.교구 7교구 23교구 12교구 
이 훈 엄창식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홍순얘 황순란 
재정위원장 초중돼실부징 긴쁨원징 장년2부징 15교구장 5교구 21교구 

좋넓넓 찮훤밸 접옳휠 쳤앓렇 짧뚱 _ A방부지도 신범식 l 외선부지도 나기태 
정청길 정태통 조종환 조중민 지규성 - 전。! ÃI휘 Ã~ 김숭회 김진협 
재3교육위원징 써구정 예배위원징 8교구정 O맨옆때정 t::i "' IT1 "'r 

진학래 진흥용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

g징위원 딩회서기 잔앙위원징 예배위원 실로잉진엠징 l 전임연..，자 노응영 장연회 한경속 
최세진 최윤덕 추병창 함철주 황의만 • 선 교 M ~!'l'6i-

임Of!r앨진웹징 23교구징 10교구징 17교구장 1깅구장 r τ..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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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9호 주간중현 

얘기폭 l 샘찌가의 킬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처음 교사를 시작하던 날의 낯설고 떨리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청년부에서 팀 조장으로 섬기며 많 

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토요일에는 내가 배운 것을 

잘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ζ에 열심을 내어 주일 공과를 준비하였습니다. 내일 만날 학생들을 생각하며 기대 

감으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정ζ멸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두 주 안 나오더 

니 연락도 안 되는 학생이 생기고， 몇 주만 더 나오면 수료인 학생이 갑자기 연료L이 끊기는 경우도 생겼습니 

다. 그럴 때마다 심믿띨 가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뭔가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한 

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열심과- 내가 가진 방법으로 

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에 비교의식과 낙심과 원망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역할임을 깨닫 

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학생들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매시간 전하였습니다. 

새가족양육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펄쳐집니다. 바로 학생들이 집회시죠k게 오기 전까 

지 자리에 앉지 않고 학생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탕자의 아버 

지 같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반겨 주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집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성경과도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맞아 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흘하심과 참으로 의인 되지 못할 자에 

게 의인이라 칭해 주시며 귀한 영혼을 맡겨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료띨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그 사랑과 기도로 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요즘 저는 학생 

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영흔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수료 후 

에도 연르L을 주고받으며 주의 사료k을 나눈 학생，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자기를 지켜 주신 거라며 간 

증하던 학생， 각 부서에서 조장으로 교사로 또 찬g때원으로 봉사하는 학생 등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아 

름다운 열매들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 이 죄인 된 자에게 주의 사랑 부어 주시며 이 귀한 영혼을 맡겨 주시 

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사랑과 기도로 주께서 맡겨 주신 영혼을 섬기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 

는 정지기로 살겠습니다 

권혀|진 (교사， 새가족앙육부) 

애자，，.의 갱 

효l칠한 무텀골 버21고 흙으로 돌아7121라， 

온 성도가 수년간 기도해 온 납골시설의 열매인 ‘충현자연장’ (잔디장 방식)이 준 

공되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자연장CNatura1 B뼈떠s)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 

을 잔디， 수목， 화초 등에 뿌리는 자연친화적인 장묘 방법으로 1999년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 온 세계에 급속히 전 

파되고 있는 신 장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과 토지 

의 활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장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묘k큼 충현자연장은 아름다운 장례 문화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 

대합니다. 

충현자연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외식적인 종교지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 

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멈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요k게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c마 23:27).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자 

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마 16:24). 이것은 장례 문회에도 반영되어야 합 

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례 문화는 지나치게 소비적이고 화려합니다. 커다란 비석을 

세워 자신의 업적을 기리며 많은 사람의 추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남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흔적뿐입니다(갈 

6:17).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끼용 34:15). 충현자연장 

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연약한 인간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복음의 공간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뱀l 없는 연C함 죄인임 

을 고백하는 회개의 공간입니다(시 146: 4).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타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공간입니다. 값 비싼 유골함， 웅장한 비 

석 등으로 회칠한 무멈이 되어 버린 현대의 장례 문화가 충현자연장을 통해 바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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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육반 19 김태금 

적응반 16 정순규 

통신반 11 한정훈 

대학부 15 김경숙 

대학부 15 김경숙 

앙육반 5 장우민 

통신반 이은순 

통신반 13 깅은숙 

앙육반 13 이상옥 

중등부 18 김영춘 

; z5Ez5-님「 18 윤숙희 

사랑부 25 박윤근 

적응반 19 김정화 

적응반 21 이인수 

‘ -1-Z C5:-t「i 9 김성자 

적응반 8 박정혜 

22 이연신 

통신반 14 남귀숙 

• :i!드。-닙「 5 장기락 

적응반 23 최윤미 

외선부 25 장응숙 

외선부 25 ~등。녹ι‘ 

외선부 25 번금순 

외선부 25 \"1그C3I〈r 

외선부 25 번금순 

외선부 25 번금순 

정년 1부 2 
12 남준자 

소망부 7 신영희 

통신반 21 류점회 

대학부 18 박다솜 

。~~닙〕‘ 2 홍희정 


